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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볕이유난히따뜻했던10월15일. 때맞춰불어오는가을바람보다더기분좋은벤처인들의함성소리가노원구공릉동에

위치한한국전력중앙교육원을가득메웠다.

운동경기를통해벤처기업간의교류를활성화하고기업구성원의단결및애사심을고양시키는벤처빅리그는건전한벤

처기업문화정착을위해벤처코리아행사의일환으로매년개최되고있다. 올해는5회째를맞아다날, 다산네트웍스, 비트

컴퓨터, 티켓링크4개사에서800여명에달하는선수들이참가해여느때보다뜨거운경기를펼쳤다.

특히축구∙피구∙농구등의구기종목과남녀씨름, 남녀계주, 명랑경기등의단체경기는기업대항전으로진행되었는데, 승리를위한혈전속

에각기업구성원들의단합된모습이인상적이었다. 이열기는줄넘기왕선발전, 으랏차차OX 퀴즈등개인경기와응원전, 놀이마당등부대

행사까지이어져운동회이상의종합체육대회를방불케했다.

이열정의하루를마무리하며이루어진시상식에서는지난해종합우승을했던다산네트웍스가올해도축구, 농구, 남자씨름을우승으로이끌

며또한번종합우승의기염을토했다. 그리고준우승은올해처녀출전한다날에게돌아갔다. 또한전직원이하나가되어역동적인응원전을

펼친비트컴퓨터가종합3위, 올해처녀출전해시종일관일사분란하고질서정연한모습으로타사에깊은인상을심어준티켓링크가종합4

위를차지했다. 

올해로4번째이행사를주관한비트컴퓨터의송인옥팀장은“이번벤처빅리그는기업경쟁력제고를위해밤낮없이정진하고있는벤처기업

직원들에게잠시나마여유와휴식의기회가되었을것”이라며“아울러벤처기업간의친목을다지고운동을통해고양되는선의의경쟁정신

을건전한벤처정신으로창출할수있을것”이라고말해, 벤처빅리그의의미를다시한번실감하게했다. 

벤처빅리그를마치고승자도패자도없이모두가즐겁게돌아가는벤처인들의뒷모습은벌써부터내년을기대하는듯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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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국경제

전자신문 매일경제

Korea Venture Festival 2005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칠 것을 선서합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천하 여장사를 위해, 힘~ 내 불꽃슛을 받아랏! 우승을 축하해요~

중앙경제

국내 최대 벤처축제인‘2005 벤처주간’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는 제2의 벤처 붐을 위해 다시 뛰는 벤처의 역동성과‘벤처주간’행사 내용을 상

세히 보도했다.




